
43년전오늘, 대구는자유당정권의독재에맞서분연히일어섰습니다. 대구

의의거는그해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을낳았고결국우리나라민주화운

동의시발점이되었습니다. 그리고이자랑스런역사는1987년 6월항쟁으로승

화되었고마침내참여정부를출범시키는밑거름이되었습니다. 

이 뜻깊은날을맞아저는성숙한의식으로나라와민주주의발전을위해애

써 오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지하철방화참사로큰고통을겪고계신데대해심심한위로를드리며하

루빨리이아픔이치유되기를기원합니다. 

지금우리는또다른역사의문턱에서있습니다. 다가올동북아시대의중심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후퇴하고 말 것인가를 가름하는 분수령입

니다. 

그러나위기는곧기회입니다. 우리국민은언제나안팎의도전을슬기롭게극

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2·28민주의거가

오늘의우리에게주는역사적교훈입니다. 우리는반드시해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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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처럼정략적으로해석될문제가아닙니다. 나는어떤일이있더라도우리군과

함께미래의변화에대해빈틈없는준비를해나갈것입니다. 

준비하는자에게는위기가없습니다. 나는국군의통수권자로서, 21세기형선

진정예강군을육성하는데정성과노력을다하겠습니다. 현존하는위협은물론,

미래의어떠한위협에도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는첨단의정보와기술역량을

갖추도록하겠습니다. 

군은사기를먹고삽니다. 사기충천한군대가강한군대라는것을나는잘알

고 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군을만들겠습니다. 군의명예가존중되고복지가한층향상되도록힘쓰겠

습니다. 

신임장교여러분의두어깨에국가와민족의장래가걸려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방임무의완수를통해서평화와번 의동북아시대를열어나가는주역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신임장교여러분,

여러분은장교의길을택했습니다. 자신보다부하를더걱정하고, 때로는희생

을감내해야하는어려운길입니다. 그러나그렇기때문에장교의길은더욱명

예롭습니다. 

여러분에게뜨거운격려를보내면서, 앞날에무한한발전이있기를바랍니다.

13만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ROTC의 업적과 전통을 더욱 빛나게 이어

주기바랍니다. 국가와국민은여러분의헌신을기억하고, 또 보답할것입니다.

학군제41기신임장교모두에게무운과 광이함께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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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43년전대구의뜨거운함성을되새겨보면서‘2·28민주의거기념

사업회’의발전을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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